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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 세월 척박했던 땅. 그만큼 사람들의 세상살
이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. 강하고 질긴 태도와 능
력으로써만 세상은 살아지는 것이었다. 그러는
동안 이야기는 쌓였다. 수많은 사람들이 신산한
삶을 이어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. 밝고 슬
프고 아름답고 비극적이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
주는 이야기. 설화는 그렇게 오래도록 쌓여 전
해져오고 있다. 전남 고흥군은 땅과 바다가 어
우러지는 반도의 토양 위에서 먼 옛날부터 이야
기가 풍성했던 곳이다. 조선시대 류몽인이 이 곳
에서 ‘어우야담’을 쓸 수 있었던 한 배경이기도
하다. 지난해 ‘이야기가 있는 마을’을 통해 고흥
의 설화를 소개했던 스포츠동아는 올해도 5월4일
부터 고흥의 새로운 설화를 소개해왔다. 8개월
동안 연재한 ‘이야기가 있는 마을’ 시즌2를 마무
리한다. 고흥의 설화가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따
뜻이 적셨기를 바란다.

퉐홣홪 풍류마을 ‘학무도’ 설화꺠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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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화
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(口傳)돼 내
려오는 이야기. 신화와 전설, 민담을 포괄

한다.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
와 풍습,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.

※그동안 ‘고흥군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’
을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잔잔한 파도 뒤로 펼쳐진 소나무 숲이 풍류마을을 감싸고 있다. 고흥 ｜ 김민성 기자 marinboy@donga.com

풍류마을이라는 이름과 퍽 어울리는 모습이
다.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서쪽에 자리 잡은 풍
류마을과 그 일대 풍류해수욕장은 잔잔한 파도
와 백사장 주변에 높이 솟은 소나무 숲이 만들어
내는 정겨운 풍경이 보는 이의 마음까지 따스하
게 해준다.

해수욕장 서쪽에는 작은 배들이 오가는 방파
제가 있고, 동쪽으로는 아담한 백사장이 자리하
고 있다. 무엇보다 조용하게 흐르는 남해 바다
가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운 풍광은 이 곳을 찾
아오는 누구나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줄 것만
같다.

바다를 품은 마을에는 유독 신비로운 이야기
들이 많이 전해 내려온다. 풍류마을 서쪽 방파제
옆 작은 섬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다.지금은 ‘학
무도’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오래 전부터 ‘할미
섬’이라고 불리던 곳이다. 섬이라기보다는 얼핏
바다와 맞닿아 있는 큰 바위로도 보이는 이 곳에
는 아픈 어미 게와 효심이 지극한 아들 게에 얽
힌 신비한 이야기가 있다.

뀫효심이 만든 바다 위 ‘작은 섬’
학무도는 풍류해수욕장과 바로 붙어있어 이 마

을에 오래 산 사람들이라면 그 존재를 모를 수 없
다. 바닷가 한 쪽 방파제에서 그물 손질에 한창이
던 수산1호 선장 이래현(50) 씨는 학무도라는 이
름을 듣자마자 정확한 위치를 짚어주면서 “동네
토박이라서 학무도 얘기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
듣고 자랐다”고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.
“게가 섬을 옮겼다는 말이 얼마나 신기하던지.

어릴 땐 어른들이 해주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
그대로 믿어버렸지. 지금은 섬 한쪽으로 민박집
도 생기고, 해수욕장도 잘 만들어져서 자세히 살
펴봐야만 섬인지 알 수 있어.”

고흥에서 내려오는 설화 대부분이 그렇듯 학
무도에 얽힌 이야기 역시 부모를 향한 지극한 효
심에 관한 내용이다.

옛날 풍류마을 앞 바다에 아픈 어미 게와 아
들 게가 살았다. 효심이 깊은 아들 게는 어미의
병을 낫게 하려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소용없었
다. 어느 날, 어미 게가 말했다.
“아프고 보니 늘 바닥만 기어 다닌 세월이 아쉽

구나.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
싶은데 방법이 없구나.”

아들 게는 고민에 빠졌다. 갑자기 섬을 만들어
낼 수도 없는 노릇. 궁리 끝에 바닷가 근처 작은
동산을 바다로 옮겨와, 어미에게 섬을 선물하자
고 생각했다. 아들 게는 “간절한 마음이 가득하

면 못 이룰 게 없다”고 다짐하면서 산 밑으로 기
어들어가 들어올리기 시작했다.

하지만 옮겨질 리 없었다. 오히려 산 밑에 깔
려 목숨마저 위태로운 순간. 갑자기 하늘에 학
한 마리가 나타났다. 그 학은 산꼭대기를 부리로
집어 가뿐하게 들어줬고, 그 도움으로 아들 게는
무사히 바다 가운데로 산을 옮겼다.

아들 게가 학을 바라봤다. 바로 얼마 전, 자신
이 구해준 다리 다친 학이었다. 말끔히 나은 그
학이 아들 게가 처한 어려움을 알고 찾아와준 것
이다. 마침 바닷가에서 물질을 하던 한 노파는
게가 업고, 학이 물어 산을 옮기던 모습을 목격
했다. 놀란 노파는 마을 사람들에 그 소식을 알
렸고, 바닷가에 느닷없이 생긴 섬을 본 사람들도
놀라긴 마찬가지였다. 이후 그 섬은 할머니가 처
음 발견했다고 해서 할미섬이라고 불리기 시작
했다. 효심 깊은 아들 게가 옮겨놓은 섬을 본 어
미 게의 병이 말끔히 나았음은 물론이다.

뀫학이 양쪽 날개를 편 모습
세월이 흘러 섬은 육지와 맞닿게 됐다. 방파

제가 생기고, 그 위로 차가 오갈 수 있는 작은 길
이 생기면서다. 그래도 여전히 섬의 형태는 남아
있다.

지금 풍류마을 사람들은 할미섬 대신 학무도
라고 부른다. 섬의 양 옆으로 해변이 생기면서
마치 그 모습이 ‘학이 양쪽 날개를 펴고 있는 형

상 같다’고 붙여진 이름이다.
학무도 바로 옆에 작은 집을 짓고 민박집을 운

영하는 50대 여주인은 “지금은 육지에 붙어 있
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피면 섬의 모습은
남아있다”고 했다. “학이 섬을 물고, 게가 밑에
서 받치면서 이 섬을 옮겼다는 설화를 오래전부
터 들어왔다”고도 했다.

게와 학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이야기가 깃든
풍류마을은 고흥군에서도 탁월한 경치로 손꼽
히는 곳이다. 섬을 등지고 바라보면 쪽빛 바다가
펼쳐져 있고, 그 너머로 아스라이 높은 산이 보
이기도 한다. 풍류마을 건너편은 보성군 객산
리. 두 고장을 사이에 둔 바다가 만들어내는 진
귀한 풍경이 학무도의 신비감을 배로 높이는 듯
하다. 고흥꺠｜꺠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

효심깊은아들게와학이함께옮긴 ‘작은섬’
아픈어미게위해산을옮기려던아들게
산 밑에 깔려 위태로운 순간 학이 도와줘
육지를 잇는 길이 생겼지만 섬 형태 여전
양 옆 해변이 날개 같다며 학무도라 불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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